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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31광주광역시청)이 5월 1일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개막하는 전국종

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멀리뛰기

올림픽기준기록에도전한다

한국도약종목 1인자인김덕현은이

번 시즌 세단뛰기에서 1700을 기록

해 올림픽기준기록(1685)을 넘어섰

다 세단뛰기에서는 리우 올림픽행을

확정했다

하지만 멀리뛰기에서는 기준기록 8

15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김덕현

의 개인 최고 기록은 820이다 올해

는 8이하의성적을냈다

김덕현은내달 1일 오후에열리는멀

리뛰기남자일반부에서올림픽기준기

록통과를노린다

정일우(30성남시청)는 내달 4일 포

환던지기남자일반부경기에서리우행

에도전한다 포환던지기올림픽기준기

록은 2050이다 지난해 7월 1949를

던져한국기록을작성한정일우는기세

를몰아리우올림픽출전을꿈꾼다

이미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

은 높이뛰기 윤승현(22한국체대)은 5

월 2일 남자 대학부 결승에 나서 중간

점검에나선다 연합뉴스 김덕현 정일우

멀리뛰기김덕현 올림픽기준기록도전
광주시청

광주FC 성남 원정 5월 첫승노린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5월 대반격

에 나선다 성남

원정이 그 시작점

이다

광주 FC는내달 1일오후 4시탄천종합

운동장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성남 FC와 8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2승2

무3패로승점 8점을챙긴광주는 7위를기

록하고 있고 성남은 3승3무1패(승점 12)

로 3위에자리하고있다

지난 4월광주는 3연패에빠지기도했지

만 최근 두 경기에서 1승1무의 성적을 내

며상승세를타고있다

전남 드래곤즈와의 옐로더비에서 21

의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한 광주는 안방

에서만난수원삼성을상대로 11 무승부

를 거뒀다 두 경기 모두 선제골은내줬지

만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로 값진 승점을

쌓았다 정조국의 득점포 재가동도 반갑

다 3경기에서침묵을했던정조국은앞선

수원 삼성전에서 01로 뒤진 후반 43분

신인조주영의패스를골로연결하며귀중

한승점 1점을팀에안겨주었다

신성 조주영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전

남전에서프로데뷔5분만에나온첫슈팅

을결승골로장식했던조주영은수원과의

경기에서도후반전교체 투입돼정조국의

골을 도왔다 두 경기에서의 출장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1골 1도

움을올리며기대이상의움직임을보여주

고있다

남기일감독은수원삼성과의경기가끝

난 뒤 기대할 만한 조커가 생겼다 충분

하지않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자기가갖

고있는기량을발휘하고있다 팀 입장에

서는 플러스 요인이다며 조주영의 활약

을언급했다

매서워진 창을 앞세운 광주는 준수한

성적을만들었던성남원정에서우위를점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2승1무2패의호각지세를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2 패배를 기록하기전

까지는성남을상대로 3경기연속무패행

진을달리기도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원정길에오르는광주

와달리성남은마음이급하다 시즌 초반

3승1무로 쾌조의 출발을 했던 성남은 최

근 3경기에서 2무1패로 승리를 따내지 못

했다 전남과 제주를 상대로 비겼고 전북

원정에서는 난타전 끝에 23으로 패하는

등뜨겁던흐름이꺾였다

이번 경기는 창의싸움으로눈길을끈

다 나란히 5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 정

조국과성남티아고의주포대결이펼쳐지

게된것이다

올시즌포항에서성남유니폼으로갈아

입은 티아고는 7경기에서 5골 4도움의 활

약을하고있다 서울을떠나광주로적을

옮긴정조국도5골을성공시키며제2의전

성기를보내고있다

광주는 5월 성남(원정)상주(홈)제주

(원정FA컵)전북(원정)인천(원정)수

원FC(홈)으로이어지는빡빡한일정을소

화해야 한다 올 시즌 6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광주가 험난한 5월을 승리로

열며 상위권도약의발판을만들수있을

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 FC가오는 1일성남 FC와의원정경기를통해 5월대반격에나선다 광주는전남과의경기에서 3연패에서탈출한뒤수원삼성

을상대로무승부를거두는등분위기반전에성공했다 광주 FC 제공

전남 롤러 선수들이 국제롤러대회에

서 압도적 기량을 펼치며 수십여개의 메

달을목에거둬들였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양제

철고여수시청 등 전남지역 10개 팀 롤

러선수들은 2127일 남원일대에서열

린 2016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

회를통해모두 36개의메달을수확하며

기량을뽐냈다

이수진(여19광양제철고 3년)은 여

고부 P10000를 비롯 1000 EP

10000 E15000 3000 계주 등에

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5관왕

에 올랐다 이수진은 지난해 전국체육대

회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절정의 기

량을과시하고있다

이지원(13광양제철남초 5년)은 남자

초등부 P3000 E3000 스프린트 부

문에서 3관왕의 영예를 차지하고 남자

초등부최우수상까지받았던김명아(여

16나주중 2년)도 여중부 1바퀴 스프린

트 E10000 500등에서금 1은 2

동 1 등 4개의메달을획득 여중부 최우

수선수상을거머쥐었다

문지윤(여수 안산중 3년)도 여중부 3

관왕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 초

중고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메달만금 18은 11동 7개등 36개에달

했다

전남롤러연맹 관계자는 전국소년체

전과전국체전등에서도좋은성적을올

릴수있도록선수들의기량향상에힘쓸

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롤러 남원코리아오픈서 메달 잔치

내달 1일K리그클래식 8R

정조국티아고주포대결

광양제철고이수진 5관왕

종목별선수권출전


